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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책꽂이 시리즈 [도토리 쌤을 울려라!]

김미희 글 | 박현주 그림 | 136쪽 | 180×225mm



1.  도토리 쌤은 울보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2.  도리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친구들한테 ‘변기통’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이름을 바꿔 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졸라 대던 어느 날 도리는 돌연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시를 사랑하는 ‘도토리 쌤’과, 시 쓰기의 즐거움에 눈떠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리’네 학교 교장 선생님인 도토리 쌤은 입는 옷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특이합니다. 

게다가 울보로 소문났지요.

도토리 쌤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도토리 쌤을 울릴 어린이를 

찾습니다. 고민이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도토리 쌤은 요즘 울지 못해서 

시를 못 쓰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자신을 울려 달라고 하지요.

도리와 아이들은 저마다 고민과 이야기를 가지고 교장실을 찾아가는데, 

과연 도토리 쌤을 울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는 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1

함께 읽어 보아요!2



3.  도리는 도토리 쌤에게 왜 그렇게 시를 쓰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도토리 쌤이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이유로 말한 것을 다음 중 모두 골라 보세요.

① 시 쓰기 대회에서 상을 타고 싶어서

② 시가 우리 마음을 통통 살찌게 해 주기 때문에

③ 멋진 시를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④ 개인 시집에 실으려고

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4.  도리의 동생 ‘오리’는 도토리 쌤에게 반에 ‘흰 점 괴물’이 나타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흰 점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① 흰점팔랑나비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

② 하얀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친구

③ 피부가 벗겨져서 얼굴에 하얀 점이 생긴 친구

④ 수두 약을 발라서 얼굴에 하얀 얼룩이 생긴 친구

⑤ 몸에 하얀 물감이 튄 친구

5.  도리는 도토리 쌤과 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 쓰는 것이 무척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6.  도리네 반의 전학생 ‘유라’는 도토리 쌤에게 자신이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줍

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정답

1.  잘 우는 건 시인이 될 자질이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 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한 아픔을 겪어 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도토리 쌤은 생각해요.

2.  도리가 중학생 형들에게 돈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같은 학년 친구들이  

별명으로 유명해진 도리를 알아보고 구해 준 일

3. ② 시가 우리 마음을 통통 살찌게 해 주기 때문에 / 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4. ④ 수두 약을 발라서 얼굴에 하얀 얼룩이 생긴 친구

5. ‘시는 마음을 떠오르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6.  시를 못 쓴다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고, 도리와 유라 같은 어린이들이 쓰는 시를  

읽는 시인이 되기로 해요.



1.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나 고민을 

써서, 도토리 쌤 울리기에 도전해 보아요!

비밀 쪽지

받는 사람 : 도토리 쌤

보내기

2.  도리는 도토리 쌤과 만나면서, 시인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비 내리는 날 밖에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마치 비옷 방패, 우산 칼을 차고 빗방울과 싸우러 나가는 이순신 장군처

럼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도리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을 시인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끼고 생각

하게 된 것을 글로 써 봅시다.

                                                                                                                                                

                                                                                                                                                

                                                                                                                                                

                                                                                                                                                

                                                                                                                                                

                                                                                                                                                

함께 생각해 보아요!3



3.  도리는 도토리 쌤이 들려준 이야기를 소재로 시 <뚱시>를 씁니다. 우리도 오리의 ‘흰 점 괴물’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볼까요? 도리가 쓴 시에 오리가 그림을 곁들인 것처

럼, 우리도 시에 그림을 더해 멋진 시화 작품 만들어 보아요.


